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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대회의실, LED와 멀티비전 사이
월요일 오전 10시, 시청 4층 대회의실. 간부회의가 시작되자 정면 프로젝터 스크린 아래로 AI 실시간 자막이 흘러간

다. 창가 끝자리 과장은 자막을 읽으려다 포기하고 노트북을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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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01 멀티비전과 LED는 이음매와 거리에서 갈린다

02 가장 먼 자리에서 자막 한 줄이 읽혀야 한다

03 견적은 화면값보다 벽과 배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갈린다

04 실측부터 첫 회의까지, 회기 사이에 끝낸다

본문 속 수치

10년
회의 방식은 바뀌었는데, 벽에 걸

린 화면은 10년 전 그대로다.

2.0m
같은 3.6×2.0m 벽이라도 두 화

면은 성격이 다르다.

55인치
55인치 패널 9장을 3×3으로 짠

멀티비전은 해상도가

5760×3240이다.

0.88mm
대신 패널 사이에 베젤 이음매가

남는다. 초슬림형도 합쳐서

0.88mm 안팎, 일반형은 3.5m…

화상으로 들어온 읍·면장 여섯 명의 얼굴은 발표 자료에 밀려 손톱만

하게 줄어 있다.

회의 방식은 바뀌었는데, 벽에 걸린 화면은 10년 전 그대로다.

AI 회의실의 화면은 이제 네 개의 창을 함께 띄운다

예전 대회의실 화면이 할 일은 하나였다.

발표 자료 한 장을 크게 보여 주면 됐다.

발표 자료, 화상회의로 들어온 원격 참석자, AI가 받아 적는 실시간

자막, 안건별 요약 메모까지.

네 개의 창이 한 벽에 동시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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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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